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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SCIE 논문을 가장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 분야인 재료공학과 대학교수 449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한 SCIE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수가 많은 교수가 피인용 횟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논문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수의 직급, 출신학부, 재직 대학의 

소재지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인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적 특성 가운데 출신학부가 

있었고, 환경적 특성으로 재직 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피인용 횟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 국내 SCIE 논문의 피인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피인용을 촉발할 수 

있는 기초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에 피인용 

횟수도 포함시키는 등 평가방식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poin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articles and citations in material 

science which is the most active publishing disciplinary in South Korea. This was conducted 

by gathering the information on SCIE which had been published by 449 Korean professors 

in material science from 2006 to 2010. One of the results was that the professors who had 

published more papers received more citations than those who did not, reconfirming former 

studies abroad. It was observed that the factors majors impacting on the number of papers 

may be their academic positions, educational backgrounds (particularly undergraduates), 

and places of work.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ffected by the authors’ undergraduate 

and their locations of the work. This study suggested a need for more supports on basic 

researches by universities and funding bodies and an amendment of performance measures 

to include the number of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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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고도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들면서 선

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연구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이

용하며, 이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를 거두고 이

를 다시 연구개발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순환 과정을 볼 때 연구의 활성화가 곧 

경제 강국이 되는 선결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은 수행되는 연구과제수, 발표 논문수, 특허 출

원수 등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중 발표 논문

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활

용되고 있는 평가지표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과

학 기술 분야의 발표 논문수는 Science Citation 

Index(이하 SCI)에 수록된 논문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근에는 웹버전인 Science Ci- 

tation Index Expanded(이하 SCIE)를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술지

가 SCIE DB에 많이 수록되고 있으므로 SCIE 

논문수의 측정 및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

였고, 이에 힘입어 SCI 논문수도 꾸준하게 증

가하여왔다. 국내 연구자의 SCI(E) 논문은 1986

년 598편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323편, 2000

년 11,710편, 2010년 35,623편 등 지난 25년간 

매년 평균 18.6% 급성장하였다. 국내 연구자의 

SCIE 논문수는 2010년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논문

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5년 평균 피인용 횟수는 

3.47회로 세계 30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국내 

연구자 SCIE 논문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한계

를 보여주는 듯하다(김완종, 노경란, 박민수, 최

현규, 2011). 이는 한국의 연구자가 논문은 많

이 발표하나 세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해 많이 

인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SCIE 논문이 수량면에서는 우수

하나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잘 인용되지 않으

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에 이 연구

는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가 발표한 SCIE 논

문의 피인용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인용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피인용은 주제 분야에 따라 매우 상

이한 형태를 보이므로, 여러 주제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기보다는 특정 주제로 한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 분야에 

따라 연구자수, 발표 논문수, 평균 참고문헌 수, 

출판 소요시간, 피인용 횟수 등이 달라 주제 분

야 간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SCIE 논문의 피인용을 전

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연구

되고 발표되는 연구 분야부터 피인용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

로 피인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적

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0년 한국 연구

자의 SCIE 논문수는 모두 35,623편이었고, 이 

가운데 재료공학 분야 논문은 3,150편으로 가

장 많았고 전체의 8.84%를 차지한 바 있다(김

완종 등, 2011). 이에 이 연구는 재료공학 분야

를 대상으로 이 분야 대학교수가 발표한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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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피인용과 이의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연구

자의 SCIE 논문의 피인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연구자 개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정

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도

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문제

1960년대 SCI가 처음 등장한 이후 축적되기 

시작한 피인용 횟수는 학문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거나, 국가별, 연구기관별, 학술지별 

성과를 평가하는 데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 연

구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연구

자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인용 횟수도 높아지므

로 피인용 횟수를 연구의 질을 보여주는 간접

적인 지표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연

구자별 피인용 횟수를 산출하여 임용, 승진, 성

과급 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논문의 피인용 현상을 다룬 선행연구는 국내

보다는 외국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왔다. 이들 

외국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주요 내용으로 

피인용은 연구의 토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개관한 리뷰

논문이 일반 논문에 비해 피인용이 잘 일어나

고, 탐사적 주제의 논문이 학계에 잘 알려진 주

제를 다룬 논문보다 피인용이 더 활발하다는 

것도 흥미롭다(Hutson, 2006). 일반적으로 남성 

연구자의 논문이 여성 연구자의 논문보다 피인용

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Aksnes, Rorstad, Piro, 

& Sivertsen, 2011; Hutson, 2006; Trifunac, 

2006), 후학을 많이 양성한 학자의 논문이 제자 

집단에 많이 피인용 된다는 것도 확인된 바 있

다(Aksnes et al., 2011). 최근에는 오픈 액세

스와 같은 수집가능성(availability)에 의해서

도 피인용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사실

로 밝혀져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Davis, 2009; 

Eysenbach, 2006; Hajjem, Harnad, & Gingras, 

2006; Harnad & Brody, 2004).

대부분의 경우 논문은 출판된 이후에 비로소 

피인용이 생겨나므로 이 연구는 출판 논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피인용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 선행연구를 통해 논문

수와 피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교수의 직급, 연령,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였다(Aksnes, et al., 2011; Hutson, 2006; 

Long, 1992; Trifunac, 2006). 또한 국내 대학

에서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 외국 국적, 외국 박

사학위, 유명대 출신학부 등의 조건이 유리하

게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독립변인

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요인이 논문수와 피인

용 증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적 요인인 재

직대학의 소재지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논문

수와 피인용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권기석, 한동성, 한승환, 2009). 이와 같은 과

정을 거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1 논문수가 많은 교수의 논문이 피인용횟

수도 높을까? 

2-1 교수의 직급에 따라 논문수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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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2-2 교수의 직급에 따라 피인용횟수에 차이

가 있을까? 

3-1 연령에 따라 대학교수의 논문수에 차이

가 있을까? 

3-2 연령에 따라 대학교수의 피인용횟수에 

차이가 있을까?

4-1 성별에 따라 대학교수의 논문수에 차이

가 있을까? 

4-2 성별에 따라 대학교수의 피인용횟수에 

차이가 있을까? 

5-1 외국인 교수와 내국인 교수 여부에 따라 

논문수에 차이가 있을까? 

5-2 외국인 교수와 내국인 교수 여부에 따라 

피인용횟수에 차이가 있을까? 

6-1 외국 박사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논문수

에 차이가 있을까? 

6-2 외국 박사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피인용

횟수에 차이가 있을까? 

7-1 유명대 학부출신 여부에 따라 논문수에 

차이가 있을까? 

7-2 유명대 학부출신 여부에 따라 피인용횟

수에 차이가 있을까? 

8-1 재직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에 

따라 논문수에 차이가 있을까? 

8-2 재직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에 

따라 피인용횟수에 차이가 있을까? 

1.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재료공학 분야 대학교수가 

발표한 SCIE 논문의 피인용에 관한 것이다. 이

에 이 연구는 한국에서 SCIE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 분야인 재료공학 분야에서 연구

자별 피인용 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대학교수별로 직급, 

연령, 성별, 국적(외국인 여부), 박사학위 취득

국, 출신학부(유명대 여부), 재직 대학의 소재지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교수 개인별 SCIE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데이터 수집에 앞서 Journal Cita- 

tion Reports 2010년판에 수록된 재료공학 학술

지 222종의 평균 인용 반감기가 5.48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는 논문이 발표된 후 적어

도 5년이 경과되어야만 비로소 피인용이 50% 

가까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결국 연구자별 피인

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동안의 피

인용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교수 개인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

안 발표한 논문수, 피인용 횟수 등의 데이터를 

Web of Science(이하 WoS) SCIE를 이용해 수

집하였다. WoS 검색에 필요한 교수의 성명을 비

롯한 인적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각 연구문제와 관

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척도의 유형과 표본수

를 고려하여 t검증, 회귀분석 등의 모수 통계분석

과 Mann-Whiteny U 검증, Kruskal-Wallis 검

증 등의 비모수 통계분석을 SPSS V. 21 프로

그램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피인용을 이용하여 논문의 수준과 활용을 간

접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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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인용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논문

에 수록되어 있는 인용문헌이 반드시 우수하여 

피인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문헌을 인용문헌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원저가 

아닌 인용된 글을 다시 인용할 우려도 있다. 공

동저작을 인용하는 경우 첫 저자가 주로 표시

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온 저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며, 피인용 횟수가 실적

에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기인용이 늘어

날 가능성도 있다(임연기, 1998). 이 연구는 피

인용 분석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점 외에 

재료 공학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선행연구

외국의 선행연구는 연구경력이 적은 연구자

에 비해 연구경력이 많은 정교수 집단의 논문

이 많이 피인용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자의 성별에 따라 피인용에 차이가 

있어 남성 연구자가 여성 연구자에 비해 피인

용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ksnes et al., 

2011; Hutson, 2006; Trifunac, 2006).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여성 연

구자의 논문수가 남성 연구자의 논문수보다 적

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utson, 2006). 논

문을 많이 발표하는 연구자의 논문이 그렇지 

않은 연구자의 논문보다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여

성 연구자의 경우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임용된 후 기혼여성이 갖기 쉬운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연구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여성 

연구자의 경우 자녀가 성장한 후 논문수와 피

인용이 모두 높아지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는 

것이다(Trifunac, 2006). 또한 연구자가 피인

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관하여 기술한 연구(Conkey & Williams, 

1991; Tilley, 1989)도 있다. 이와 같이 피인용

에 관하여 연구한 주요 선행연구는 <표 1>과 같

고, 이들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고

찰하면 다음과 같다. 

Long(1992)은 논문의 생산성과 피인용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화학 분야 남성과 

여성 연구자의 논문수를 장기간 생애주기로 비

교한 결과 남성 연구자가 여성 연구자에 비해 

논문수가 대체로 많았다. 성별 격차는 대학원

생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수년간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연

구경력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

는 모습을 보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전후

에서 남성 연구자는 정점을 맞지만, 여성 연구

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3년에서 17년에 비로

소 최고조에 이르면서 남성 연구자를 추월하는 

시점도 관찰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연구자

의 논문수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논문의 피인

용율도 높았다. 연구경력 17년에 이르면서 여

성 연구자의 피인용 횟수는 남성 연구자의 1.5

배가 되었다. 생화학 분야의 경우 여성 연구자

는 전반적으로 연구자 집단의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발표된 논문은 주변적이지 

않고 다른 연구자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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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연구자명(연도) 주요 내용

성별

Long(1992)
남성과 여성 연구자 논문의 피인용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함

여성 연구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는 감소함

Hutson(2006)

Trifunac(2006)

Aksnes et al.(2011)

연령(직급) 

Long(1992)
연령과 직위가 높아질수록 피인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짐

연구 경력이 늘어날수록 피인용 증가

Trifunac(2006)

Hutson(2006)

Aksnes et al.(2011)

수집가능성(availability)

Harnad & Brody(2004)
전자학술지, OA 학술지는 availability가 높음

OA 학술지와 Non-OA 학술지 논문의 피인용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ysenbach(2006)

Hajjem, Harnad, & Gingras(2006)

Davis(2009)

<표 1> 피인용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 

Trifunac(2006)은 지진공학 분야 연구자 논

문의 피인용을 남성과 여성 연구자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연구자의 논문수는 

연간 1~8편이었고 여성 연구자의 논문수는 연

간 0.7~6편이었다. 남성 연구자의 피인용 횟수

는 연간 8~100회였는데 비해 여성 연구자의 

피인용 횟수는 연간 0.7~30회였다. 남성과 여

성 연구자 모두 일정 시점까지는 연령이 증가

하면서 논문의 생산성도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에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연구

에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지진공학의 경우 발

표 논문수가 증가할수록 피인용 횟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Hutson(2006)은 고고학 분야의 자기인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고학 논문에서 

자기인용은 저자의 연령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

었고, 저자의 성별 및 지역은 상관관계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짧은 

초보 연구자나 비정년 교수 등이 자신의 명성

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인용을 많이 시

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자기

인용은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는 정교수 집단

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저

자와 학연을 이루고 있는 지도교수, 동료 연구

자, 후배 연구자에 의해 인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이 관찰되었고, 그는 이를 ‘확장된 자기인

용(extended self-cit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Krause(2009)는 논문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피인용을 

증진시키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학술지 논문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DB

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 즉 여러 DB에 등재되

어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하였다.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되는 오

픈 액세스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저자를 대신

하여 소속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

는 오픈 액세스 옵션 출판을 통해 독자가 논문

을 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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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논문 발표후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검색엔진이나 사이트에 등록하고, 저작권에 문

제가 없다면 리포지터리에 기탁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또한 단독 연구보다는 공동연구가 피인용

에 유리하며, 다국적 또는 다기관 공동연구는 

더욱 잇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Aksnes 등(2011)은 노르웨이 남성과 여성 

연구자의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연구자는 연

간 평균 5.1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비해 여성 

연구자는 연간 3.2편을 발표해 여성 연구자가 

논문수도 적었고, 피인용율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았다. 그들은 피인용율이 낮은 데 

대하여 전체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이 적은 것이 

주 원인일 것으로 보았다. 다른 모든 직급에

서 남성 연구자의 피인용율이 높았지만 부교수 

집단에서는 여성 연구자의 피인용율이 높았다. 

한편, 가장 피인용율이 높은 직급은 정교수가 

아니라 박사후과정 연구자였다. 그들에 의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령이 증가하면서 거꾸로 

된 U 형태로 발표 논문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14개 주제 

분야 가운데 9개 주제 분야에서 남성 연구자 논

문의 피인용율이 여성 연구자 논문의 피인용율

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질학, 물리학, 컴퓨터공

학, 계량정보학 등에서는 여성 연구자의 피인

용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연구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남성이든 여성

이든 피인용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

동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남성과 여성 연구자

가 함께 공저하는 사례가 증가하므로 성별 차

이는 과거와 같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하

였다.

Maharana, Majhi, & Sethi(2011)는 화학 분

야 최우수 논문 25편에 수록된 인용문헌 450편

에 관한 피인용분석을 인도 입장에서 수행하였

다. 분석결과 전체 450편 가운데 인도 연구자의 

논문은 36편으로 전체의 8%여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였다. 인도 연구자의 논문 가운데 86%

가 다른 연구자에 의해 피인용 되었고, 25%는 

10회에서 25회까지 피인용이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이목을 끈 것은 피

인용 면에서 최우수를 기록한 세 명의 연구자가 

인도에서 결코 명성이 높은 연구기관이 아닌 평

범한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내는 논문의 참고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여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있

고(남영준, 서현정, 김규환, 2011; 정연경, 2011), 

연구자별 피인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김완종 등, 2011). 다만 피인용을 이용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 영향력을 가늠하는 연구가 최

근 발표되었을 뿐이다(박현우, 유선희, 2010). 

한국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발표에 의하

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연구자의 SCI 

논문수는 모두 157,822편이고, 이 가운데 1회 이

상 피인용된 논문은 57.64%인 90,969편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62.85%와는 다소 격차가 있

었다.

김완종 등(2011)의 분석에 의하면 2010년 한

국 연구자의 SCI 논문은 35,623편인데 반해 같

은 기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0.37회에 불

과하였다. 한국 연구자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발행국은 미국, 한국, 영국 등으로 각각 39.36%, 

18.1%, 18.1%를 차지하였다. 발표 논문수 상

위 학술지 100종을 분석한 결과 총피인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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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학술지 685회로 15.6%, 해외 학술지 

1,697회로 84.4%여서, 해외 학술지에의 피인용

이 국내 학술지의 피인용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한국 연구자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낮은데 대

하여 그들은 한국 연구자의 학술 커뮤니티가 

국제적이지 못한 점, 상대적으로 게재가 용이

하고 영향력지수가 낮은 학술지에 투고하는 점, 

해외 연구자의 접근성이 낮은 국내 SCI 학술지

에 투고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 SCIE 논문의 피인용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연

구자별 피인용 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도출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연구 활성화 정

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3.1 분석의 틀

2010년 WoS SCIE에 수록된 한국 연구자의 

논문을 소주제별로 분류하면 모두 208개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제 분야는 

재료공학이었다(김완종 등, 2011). 구체적으로 

<표 2>를 보면 2010년 재료공학 분야 논문은 

3,150편으로 전체의 8.84%였다. 평균 피인용 횟

수는 나노공학 0.73회, 물리화학 0.62회, 다학제적 

화학 0.61회, 다학제적 재료공학 0.51회 순이었다. 

이 연구는 여러 주제 분야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SCIE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재

료공학 분야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논

문을 활발하게 발표하는 분야가 논문의 생산성

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피인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피인

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피인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전

체적으로 피인용 횟수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학계에 국내 논문의 영향력을 증진

시키는 데 연구의 포커스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내 연구자 가운데 4

년제 대학의 재료공학과(전공)에 재직하고 있

는 대학교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논

순위 주제
논문수 총 피인용횟수 평균 피인용횟수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전체

1 다학제적 재료공학 341 2,809 3,150 72 1,539 1,611 0.21 0.55 0.51

2 전기․전자공학 219 2,506 2,725 37 298 335 0.17 0.12 0.12

3 응용물리학 38 2,234 2,272 14 910 924 0.37 0.41 0.41

4 다학제적 화학 667 1,407 2,074 169 1,086 1,255 0.25 0.77 0.61

5 생화학․분자생물학 327 1,505 1,832 75 770 845 0.23 0.51 0.46

6 물리화학 1,605 1,605 998 998 0.62 0.62

7 약리학․약물학 271 967 1,238 43 316 359 0.16 0.33 0.29

8 외과학 321 912 1,233 15 212 227 0.05 0.23 0.18

9 고체물리학 157 979 1,136 47 496 543 0.30 0.351 0.48

10 나노과학․나노공학 1,119 1,119 818 818 0.73 0.73

<표 2> 한국 과학자의 주제별 논문 발표 상위 10위 현황(김완종 등, 2011)



한국 재료공학 논문의 피인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39

<그림 1> 분석의 틀 

문수와 피인용이 달라지는지를 고찰하였다. 권

기석, 한동성, 한승환(2009)은 대학교수의 특

성과 산학협력의 방식을 연구하면서 대학교수

의 특성을 인적 특성, 연구역량, 환경적 특성으

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

를 토대로 하되 국내 대학에서 신임 교수 임용

시 고려하거나 우대하는 조건인 국적, 박사학

위 취득국, 출신학부 등의 인적 특성을 추가하

여 <그림 1>과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인적 특성으로 대학교

수의 직급, 연령, 성별, 국적(외국인 여부), 박사

학위 취득국, 출신학부(유명대 여부)를 조사하

였다. 환경적 특성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또는 지방인지를 조사하였

다. 권기석, 한동성, 한승환(2009)은 대학의 소

재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

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환경이 열세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

하여 이 연구는 서울과 지방으로 양분하였다. 

이 연구는 교수별로 연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SCIE 논문수를 조사하였고, 공동연구는 저자의 

수로 나누어 논문수를 산출함으로써 단독 저자

에 비해 공동연구 저자의 논문수가 지나치게 커

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수별로 연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조사하였고 공동연구는 피인용 횟수를 저자의 

수로 나누어 값을 산출하였다. 

3.2 데이터의 수집

이 연구는 국내 대학교수의 특성을 전반적으

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2012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이하 2012년 NRF 분석보고서)’를 살펴보았

다(한국연구재단, 2012). 2012년 NRF 분석보고

서에 의하면,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수는 모두 

70,889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20.2%

인 14,355명이었다. 권역별 교수수는 서울 29.3% 

(20,753명), 경기 9.6%(6,818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41.2%였다.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취득

국은 한국 60.6%(42,994명), 미국 24.5%(17,384

명), 일본 4.1%(2,917명), 독일 2.5%(1,805명) 

등의 순이었다. 학문분야별로는 사회과학이 전

체의 22.2%(15,742명), 의약학 20.5%(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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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공학 20.5%(14,515명) 등의 순이었다. 한

편,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재료

공학과의 교수는 전체의 1.01%인 723명이었고, 

이 연구는 이 가운데 조사기간 동안 SCIE 논문 

실적이 없는 261명, 입력된 정보가 미비한 13명 

등을 제외한 총 449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

합정보(Korean Researchers Information, 이하 

KRI)에 등록되어 있는 4년제 대학 재료공학과 

교수의 데이터를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수집

하였다. 교수의 인적 정보 가운데 유명대 여부는 

영국의 Quacquarelli Symonds가 2011년과 2012

년에 실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두 해 모두 200위

내에 든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를 유명대로 분류하였다(Quacquarelli Symonds, 

2012). 

수집된 재료공학과 교수의 영문 성명을 이용

하여 WoS SCIE DB를 검색하였다. 다만, 연구

자별로 피인용 횟수를 측정할 때 어떤 해에는 

특정 논문으로 인해 피인용이 매우 활발하고 또 

어떤 해에는 피인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도 하

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5년

의 중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결과적으

로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4년

제 대학의 재료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SCIE 논

문수, 총피인용 횟수 등을 2012년 9월부터 12월

까지 수집하였다. 

SCIE는 일반적인 연구논문뿐 아니라 학술회

의 논문, 리뷰논문, 서평, 편집자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리뷰논문은 일반적인 연

구논문에 비해 피인용 횟수가 매우 많다고 알려

져 있다. 리뷰된 내용을 자신의 논문 선행연구 

섹션에 활용하는 연구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피인용 횟수가 많은 특정한 유형의 논

문, 즉 리뷰논문이나 학술회의 논문으로 인해 

피인용이 크게 부풀려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

여 일반 연구논문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3.3 데이터의 분석결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재료공학 

교수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대학교수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449명 가운데 여교수는 7명으

로 1.56%였고, 직급별 분포는 정교수가 318명

(70.82%)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부교수, 조교

수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 교수가 

211명(5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40대, 30

대 이하 순이었다. 재직 대학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소재 대학 139명(30.96%), 지방 소재 대학 

310명(69.04%)으로 지방 소재 대학 교수가 대

다수였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177명(41.26%),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252명(58.74%)으로 외국 박사학위 취득 

교수가 더 많았다.

<표 4>를 보면 분석대상 교수는 조사기간 5년 

동안 평균 SCIE 논문 2.43편을 발표하였다. 같은 

기간 피인용 횟수는 최소 0회에서 최대 358.51회

였고, 평균 피인용 횟수는 17.76회였다. 

<표 5>는 SCIE 논문수가 피인용 횟수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논문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인용

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준화 베타=0.780, p<.05). 논문수는 피인용 횟

수에 대하여 60.8%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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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빈도 비율

구분

변인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42 98.44

연령대

 ~39세 24 6.30 

여성 7 1.56 40~49세 123 32.28 

직급

전임강사 4 0.89 50~59세 211 55.38 

조교수 51 11.36 60~65세 23 6.04 

부교수 76 16.93 소계 381 100.00 

교수 318 70.82
박사학위 

취득국

국내박사 177 41.26 

재직대학

소재지

서울 139 30.96 외국박사 252 58.74 

지방 310 69.04 소계 429 100.00 

국적
내국인 443 98.66

출신학부

유명대 259 60.94 

외국인 6 1.34 일반대 166 39.06 

소계 449 100.00 소계 425 100.00 

<표 3> 분석 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논문수 2.43 3.15 0.04 27.62

피인용 횟수 17.76 33.82 0.00 358.51

<표 4>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
(단위: 편, 회)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95 1.264 -2.054 .041

논문수 8.368 .318 .780 26.352 .000

모형 F=694.415 df=1,447 p=.000

설명력 R2=.608

<표 5>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의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직급별로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에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는 전임강사 집단의 표본수가 적어 비모수 통

계분석인 Kruskal-Wallis 검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직급별 논문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장 논

문수가 많은 직급은 부교수 집단으로 평균 3.07

편이었고, 가장 낮은 직급은 전임강사 집단으

로 평균 0.38편이었다. 다만, Shapiro-Wilk 정

규성 검정에서 전임강사 집단만 정규성을 만족

했고(p>.05),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집단은 모

두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p<.05) 사후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직급별 피인용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피인용 횟수가 많은 직급은 정교수 집단

으로 평균 18.69회였고, 가장 낮은 직급은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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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급(빈도)

전체평균 유의확률
전임강사(4) 조교수(51) 부교수(76) 교수(318)

논문수 0.38 1.94 3.07 2.38 2.43 .005

피인용 횟수 1.61 13.89 17.61 18.69 17.76 .077

<표 6> 직급별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Kruskal-Wallis 검증 결과 
(단위: 편, 회)

강사 집단으로 평균 1.61회였다. 

연령대에 따라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연령대는 30대 이하

로 평균 3.46편을 발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피인

용 횟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평

균 32.53회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아니었다(p>.05). 

<표 8>은 성별에 따라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

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의 표

본수가 적어 이 연구에서는 비모수 통계인 

Mann-Whiteny U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남성 교수의 논문수는 평균 2.45편으로 여성 

교수의 논문수 평균 1.40편보다 많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5). 피

인용 횟수도 남성 교수 평균 17.87회로 여성 교

수 평균 10.90회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5). 

국내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와 내

국인 교수의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가 각각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내국

인 교수의 논문수는 평균 2.45편으로 외국인 교

수의 평균 1.12편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5). 내국인 교수 

논문 피인용 횟수는 평균 17.83회로 외국인 교

수의 평균 12.75회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5). 

구분
연령대(빈도)

전체평균 유의확률
~30대(24) 40대(123) 50대(211) 60대(23)

논문수 3.46 2.85 2.07 3.15 2.88 .160

피인용 횟수 32.53 19.71 14.23 24.74 22.80 .073

<표 7> 연령대별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Kruskal-Wallis 검증 결과 
(단위: 편, 회)

구분(빈도)
남성(442) 여성(7)

전체평균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논문수 2.45 3.17 1.40 1.32 2.43 .419

피인용 횟수 17.87 34.06 10.90 9.32 17.76 .796

<표 8> 성별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Mann-Whiteny U 분석 결과 
(단위: 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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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빈도)
내국인(443) 외국인(6)

전체평균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논문수 2.45 3.17 1.12 1.20 2.43 .257

피인용 횟수 17.83 34.02 12.75 13.35 17.76 .888

<표 9> 내국인과 외국인 교수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Mann-Whiteny U 분석 결과 
(단위: 편, 회)

국내 박사학위 교수와 외국 박사학위 교수의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국내 박사학위 

교수의 논문수는 평균 2.61편으로 외국 박사학

위 교수의 평균 2.40편보다 많았지만 t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0.659, p>.05). 국

내 박사학위 대학교수 논문 피인용 횟수는 평

균 19.28회로 외국 박사학위 교수의 평균 17.11

회보다 높았으나 t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0.650, p>.05).

이 연구는 외국인 교수를 제외한 내국인 교

수에 대하여 유명대와 일반대 학부출신 교수의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11>에서 유명대 학부출신 교

수의 논문수는 평균 2.80편으로 일반대 학부출

신 교수의 평균 2.10편보다 많았다. t 검증 결과에

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204, p<.05). 유

명대 학부출신 교수의 논문 피인용 횟수는 평균 

22.15회로 일반대 학부출신 교수의 평균 12.84회

보다 높았다. t 검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t=2.798, p<.05).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수

와 지방대 교수의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

다. 서울 소재 대학교수의 논문수는 평균 3.24편

으로 지방대 교수의 평균 2.07편보다 많았다. t 검

증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128, p<.05). 

서울 소재 대학 교수 논문 피인용 횟수는 평균 

구분(빈도)
국내 박사학위(177) 외국 박사학위(252)

전체평균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논문수 2.61 3.79 2.40 2.79 2.51 .659 .510

피인용 횟수 19.28 41.09 17.11 27.95 18.20 .650 .516

<표 10> 국내 박사학위 교수와 외국 박사학위 교수의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t 검증 결과 

(단위: 편, 회)

구분(빈도)
유명대 학부 출신(259) 일반대 학부 출신(166)

전체평균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논문수 2.80 3.42 2.10 2.80 2.45 2.204 .022

피인용 횟수 22.15 35.72 12.84 31.98 17.50 2.798 .005

<표 11> 유명대와 일반대 학부출신 교수의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t 검증 결과 

(단위: 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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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빈도)
서울 소재 대학 교수(139) 지방 대학 교수(310) 

전체평균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논문수 3.24 4.03 2.07 2.59 2.43 3.128 .002

피인용 횟수 24.06 39.41 14.93 30.64 17.76 2.423 .016

<표 12> 서울 소재와 지방 소재 대학교수의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의 t 검증 결과 
 (단위: 편, 회)

24.06회로 지방대 교수의 평균 14.93회보다 높

았다. t 검증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2.423, p<.05).

3.4 요약 및 논의

<표 13>은 분석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된 경우에 ‘+’로 표

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연구활동 성과인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재료공학 교수의 경

우 논문수가 많으면 피인용 횟수도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같은 연구결과는 외국의 선행연

구(Hutson, 2006)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인적 특성 가운데 특히 교수의 직급과 

출신학부에 따라 논문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

이 관찰되었다. 직급별 논문수 비교에서 논문

수가 가장 많은 직급은 부교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교수가 전임강사나 조교수에 비해 연

구경력이 많아 논문 작성에 유리하고, 정교수 

승진 심사를 앞두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명대 학부출

신 교수가 일반대 학부출신 교수보다 논문수가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연령, 성별, 국적, 외국 박사학위 여부

에 따라 대학교수의 논문수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외국의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재료공

학 교수의 논문수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만, 연령과 논문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40대

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논문수도 함께 증가

하다가, 50~60대에 다소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추이가 관찰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논문수도 함께 증가하다 일정한 

시점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Long, 1992; Trifunac, 

2006; Hutson, 2006; Aksnes et al., 2011)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성별 논

문수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 

교수수가 많지 않은 ‘hard science’에서는 성별 

논문 생산성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통하는 면이 있다(Aksnes et 

구분
연구활동 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논문수 직급 연령 성별 국적 외국박사 출신학부 소재지

논문수 + + +

피인용횟수 + + +

<표 13> 분석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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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즉, 여성 교수수가 극소수인 분야에

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여교수는 남교수와 

비교했을 때 연구의 생산성이 결코 뒤지지 않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교수가 내국인 교수에 비해 SCIE 발

표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논문수가 많

지 않았고 오히려 낮았다. 이는 국내 대학의 재

료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가 극소

수에 불과하고, 이들 외국인 교수조차 언어 장

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교수와의 연

구교류가 활발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여러 요

인이 원인이 되어 논문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

는 외국인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재료공학과 같이 공동연구

가 많이 수행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따

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

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SCIE 

논문 발표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

나, 오히려 국내 박사학위 취득 교수의 논문수

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라 하더라도 외

국에 비해 뒤져 있는 국내의 연구 환경의 열세

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용 후 연구의 생산성이 

점차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환경적 특성인 재직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비

교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수가 지방대 교수에 비

해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료공학의 경우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지방대 교수가 서울 소재 대학교수

에 비해 연구자간 교류에 불리하고, 연구비 수

혜에서도 유리하지 않으며, 보조연구원인 대학

원생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등 전반적으로 어

려운 환경에 처한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분석 

대상자 가운데 5년 동안 단순 합산시 총 133편

의 SCIE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H교수가 지방

이 아닌 서울 소재의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

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이 교수의 개인 특성은 남성, 정교수, 40

대, 내국인, 국내박사, 유명대 학부출신이라는 

것도 주목을 끈다. 

피인용 횟수는 인적 특성인 직급, 연령, 성

별, 국적, 외국박사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 연구는 유명대 

학부출신 교수가 일반대 학부출신 교수보다 피

인용 횟수가 뚜렷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환경적 특성인 재직 대학의 소재지를 보았을 

때 서울 소재 대학 교수의 논문 피인용 횟수가 

지방대 교수의 논문 피인용 횟수보다 현격하게 

많았다. 이는 규모가 큰 유명 대학이 서울에 많

이 포진해 있고, 이들 대학에서 우수한 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대학교수

들이 교내외 연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피인용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연구자 개인의 성별, 연령, 직급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논문의 수집가능성

(availability)을 규명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이 

연구는 국내 대학교수 논문의 피인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신학부와 재직 대학의 소재지

임을 확인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 요

인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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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용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국내 재료공학 교수 논문의 경우 개인별 평균 

피인용 횟수가 연간 3.55회에 머무를 정도로 낮

았다. 즉, 전반적으로 피인용 횟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차원으로 피인용 현상 요인을 규

명해도 그 영향 요인이 잘 도출되기 어려운 보

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 재료공학 분야 대학교수의 

논문수와 피인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논문수가 많은 교수가 

피인용 횟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

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논문수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수의 직급, 출신학부, 재

직대학의 소재지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인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적 특성 가

운데 교수의 출신학부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적 특성에서는 재직 대학의 소재지가 서울

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피인용 횟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부교수 집단에서 논문을 많이 발표

하고 있었지만 피인용 횟수는 정교수 집단이 높

았다.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에 있어 외국인 교

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었고, 

외국 박사학위 교수는 국내 박사학위 교수와 비

교할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연구자 논문의 피인용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소재 대학 교수와 지방대 교수는 

논문수와 피인용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만큼 지방대 교수의 연구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

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대 교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므로 

이들 교수 집단에서 논문수와 피인용을 증진하

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논문수와 피인용을 높이

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에 비해 지원이 저조한 지방대가 

연구 활동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을 할 수 있도

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

하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는 등 적극

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실시하

는 현행 연구성과 평가는 대부분 양적 지표와 

단기적 성과물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는 이에 질적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구비와 연

구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시행착

오를 거쳐 꾸준하게 진행하는 기초연구를 하기

가 쉽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단기연구보다는 중장기 기초연구가 장기간 피

인용을 많이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은 연구가 잘 수행되지 않고 이들 논문이 

잘 발표되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피인용이 저

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

으로 인해 국내 연구자는 단기간에 많은 연구성

과를 내는 데 보다 관심을 쏟고, 권위 있는 학술

지보다는 논문의 심사와 출판이 용이한 학술지

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 이와 같은 연구 환경과 연구자 개인의 연

구 및 출판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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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 논문의 피인용 증진은 쉽게 달성하기 어

려울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연

구, 후학에 의해 많이 인용되는 연구,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를 하는 것이 논문수에 비해 피인

용이 더 우수한 스위스, 덴마크 등을 뒤 쫒을 수 

있는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SCIE 논문은 최대한 세계 다른 

연구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

화 시킬 필요가 있다. 비슷한 수준의 연구 논문

이라 하더라도 세계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한 오

픈액세스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오픈 액세스

가 아닌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보다 피인용 증진

에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로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시간과 경제적

인 제약을 갖기 마련이고, 따라서 아무리 우수

한 논문이더라도 원문을 쉽게 수집하여 읽을 

수 없다면 이것이 이용으로 이어지고 피인용으

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자 스스로 

오픈액세스 옵션으로 논문을 투고하거나, 연구

비 지원기관에서 오픈액세스 옵션 비용을 조달

하거나, 논문 출판후 기관 리포지터리를 통해 

오픈 액세스로 논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 

모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학술지라 하

더라도 여건이 된다면 영어 학술지로 출판하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 SCIE 학술지로 발탁되

도록 하는 것도 권할만하다. 

이와 같이 국내 SCIE 논문의 피인용을 증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학회, 연구비 지원기관이 모두 각각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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